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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타스틱 손흥민(레버쿠젠)이 골대 불운의 악

몽을 잊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무대 마수걸이골에재도전한다

손흥민이 활약하는 레버쿠젠(독일)은 2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

레나에서 벤피카(포르투갈)를 상대로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조별리그C조2차전에나선다

레버쿠젠과벤피카는나란히조별리그 1차전에

서패배를맛본터라이번 2차전승리가절실하다

레버쿠젠은 지난 17일 AS모나코와의 1차전 원정

에서 01로 석패했고 벤피카 역시 제니트(러시

아)에 02로물러섰다

16강에진출하려면초반승점쌓기가중요한만

큼두팀은이번 2차전을분위기전환의시발점으

로삼겠다는의지를다지고있다

팬들의관심은역시손흥민의UEFA 챔피언스

리그본선첫골사냥에쏠리고있다 지난시즌챔

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처음 맛본 손흥민은 8경

기를 치르면서득점없이도움 2개만작성했다

이때문에손흥민은UEFA 챔피언스리그플레

이오프 12차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트렸던 감

각을되살리는게중요하다

특히 손흥민은 지난 28일 독일 분데스리가 6라

운드 프라이부르크전에서 시도한 프리킥이 골대

를 맞고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을 맛본 터라 이번

경기를 통해 골대 불운을 시원하게 날리겠다는

각오뿐이다 설욕전이 되는 만큼 레버쿠젠으로선

손흥민의한방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 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이번 주부

터 아시안스윙에들어간다

아시안 스윙은 2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레인우

드 LPGA 클래식을시작으로 11월 7일일본에서

열리는 미즈노 클래식까지 아시아에서 열리는

LPGA투어 6개대회를뜻한다

한국선수들은아마추어시절부터아시아지역

코스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대회에 자주 출전해

코스가친숙하다

이때문에올시즌6승을합작한한국선수들이

아시안스윙에승수를추가할 가능성이크다

베이징난커우의레인우드파인밸리골프클럽

(파73 6596야드)에서 열리는 첫 대회 레인우드

클래식에는 박인비(26KB금융그룹) 허미정

(25) 최나연(27SK텔레콤) 유소연(24하나금

융그룹)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세계랭

킹 2위박인비는지난 14일에비앙챔피언십을끝

낸 뒤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 준비를 하고 인천아

시안게임 개막식 성화주자로 나서는 등 바쁜 일

정을보냈다 하지만다시샷감각을가다듬고세

계랭킹 1위탈환을정조준했다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도 이번

대회에출전박인비와 1인자의자리를놓고경쟁

을벌인다 이번대회에또하나무시할수없는우

승 후보는 펑산산(중국)이다 중국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받는펑산산은지난해이대회에서루이스

박인비와치열한경쟁을벌인끝에우승했다

박인비를 앞세운 한국 군단과 홈코스의 펑산

산 세계랭킹 1위 루이스가 벌이는 샷 대결이 이

번대회최고의관심사로떠올랐다 연합뉴스

박인비 1위 재탈환나선다

손흥민내일챔스출전본선첫골사냥

레버쿠젠벤피카조별리그 2차전

리듬체조요정 손연재가지난 30일인천서운고등학교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리듬체조경기를앞두고열린훈련에서몸을풀

고있다 연합뉴스
요정의몸풀기

LPGA 레인우드중국서열려

루이스펑산산등과샷대결


